
 

후쿠시마의 미래로 
~2016년 3 월 11 일 지사 메시지~ 

 
 

2011 년      “휘발유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춥다. 
굉장히 힘든 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온기를 접하고 
그 고마움을 되새기며 대피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피해를 입은 40 대 여성의 생각 
 

“할아버지가 재배한 원목 표고버섯은, 아주 두툼하고 보기 좋다고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산의 원목으로는 더는 재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나카도리의 중학교 1 학년의 체험 
 
지진 발생으로부터１년을 맞이한 날 
미증유의 재해로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는 ‘후쿠시마 선언’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되돌리고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후쿠시마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2 년  되살아난 소마 노마오이 행사 - 
 
2013 년  해상 풍력 발전인 ‘후쿠시마 미래’의 시동, 곶감 출하 개시 - 
 
2014 년  국도 ６호의 전면 자유 통행, 피난 지역의 귀환 개시 - 
 
2015 년  조반 자동차 도로의 전선 개통, 후타바 미래학원 고등학교 개교 

‘세계 제일의 SAKE’로 인정받은 현산 일본주 - 
 
그날로부터 5 년 
후쿠시마의 부흥은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후쿠시마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의 따듯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지금도 10 만 명에 가까운 현민 여러분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구·부흥의 상황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고뇌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풍문과 풍화라는 강한 역풍과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향해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학에 진학해서 지역 진흥에 대해 배울 것이다. 
지금은 마을로 돌아갈 수 없지만, 지진 재해 전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 나가고 싶다.” 

―――나카도리에 대피한 고교 2 학년생의 희망 
 
“사람들로 붐비고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후쿠시마 현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흥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하마도리의 초등학교 5 학년생의 결의 
 
“2020 년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릴 때까지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후쿠시마 현의 자연과 환경을 되찾고 싶다.” 

―――나카도리의 중학교 2 학년생의 결의 
내가 그리는 후쿠시마의 미래.  
고향을 사랑하고 미소가 빛나는 아이들. 
세계에 공헌하는 ‘메이드 인 후쿠시마’의 최첨단 로봇 개발. 
현 내 원전의 전기(全基) 폐로. 재생가능 에너지로 앞장서는 땅.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듯한 환대에 감동하는 국내 및 해외의 여러분 - 
 
‘후쿠시마 선언’의 이념에 서서 긍지와 자신감을 되찾는 것. 
그리고 새로운 후쿠시마의 긍지를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강한 결의를 하고 미래의 후쿠시마의 창조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현민 여러분.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을 계속하면 반드시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새로운 스테이지로 스스로의 한 걸음을 크게 내디뎌 
사랑하는 고향 후쿠시마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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